대학 교육의 혜택

미신과 무식에 해방되기 위하여 나는 대학 교육을 받기로 결심했다. 이리하여 나는 태평양 건너로 바다를 건너서 미국에 왔다.
언뜻 생각할 때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장한 일이다. 그러나 지식은 하루하루 축적하다 보니까, 나는 강의실을 출입하는 빈도수에 비례해서 하루하루 더 불행해지고 있다는 치명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얼토당토 않은 말 같다. 그러나 사실 나는 천치가 되도록 물 샐틈 없는 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제까지 나는 전형적인 무식한 사람이어서 나의 기분을 좋게 하는 관념을 무조건 삼켜 버렸다. 그러나 나는 플라톤과 같이 사람의 눈이 튀통수에 박혀 있지 않고 얼굴의 전면에 위치해 있는 이유는 전면이 후면보다 더 고상하기 때문이요, 사람의 창자가 빨랫줄같이 긴 이유는 음식이 소화되는 동안 철학적인 명상을 하라는 의도라고 믿었다. 이를 테면 나는 행복한 무식자였다. 그러나 1년 동안 대학 교육을 받자 나는 미치광이가 되어 버렸다. 
얼마 전까지 나는 하루에 열 시간씩 잠 자기를 좋아했다. 그런데 교수님 말인즉, 나의 과면증은 시상하부나 하하에 있는 종기가 원인일지 모른다고 했다. 이제는 닭다리를 하나 뜯을 때도 내가 억만 마리의 박테리아를 삼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걱정이 되어 나는 의학 전서를 펼쳐 봤다.

세상에 나는 책 속에 수록된 온갖 병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독서는 지식의 원천임에 틀림없다. 나는 강의실에 들어가자마자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폐에 관련된 원인 모를 병 때문이란 것이 판명되었다.
유식한 바보와 불구가 된 나는 어떻게 생활을 설계해야 할 것인가? 급행치료법은 무엇일까? 비겁이란 내 몸 속에 숨겨져 있는 어쩔 수 없는 삶의 몸부림으로 더 좋은 세상이 나타나도록 희망에 목을 걸고 싶었다.
어쨋든 나는 더욱더 멋진 풍요로운 내 삶의 목표를 향해 더 열심히 그리고 노력하는 삶의 자세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 
